
  

현재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직장인 입니다. 중국에 온지는 올해로 8년 되었네요.  

초등학교 6학년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갈 때 까지 제가 중국을 섬길 소망

을 가지게 될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 

 

하지만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 삼국지와 수호지를 읽으며 막연하게 중국을 동경해 봤고, 대학 다

닐 때는 이공계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교양 과목으로 중국어와 중국 역사와 문화 과목을 

많이 수강했었는데,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 

 

처음 중국에 와서 회사 신우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, 먼저 섬기시던 총무님이 곧 한국으로 복귀

하게되어 신우회 총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. 총무가 주로 하는 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때 

볼 영상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었는데, 주말에 회사에서 주중 신우회때 볼 영상을 미리 들어보다

가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. 이랜드 중국 사업부의 임원께서 상해 코스타에서 설교했던 말

씀이었는데,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위해 “중국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” 라고 권면하

는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. 그때 ‘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’ 

라고 생각하게 되었고, 중국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.  

 

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지는 알수 없었고, 주재원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복귀를 해

야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. 중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퇴사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올 결심을 하

고 회사에 퇴사 의견을 전달했는데,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, 다시 중국으로 주재원으로 나오게 되

었습니다.  

 

그러나 중국으로 다시 나온지 두 달만에 목사님이 한국으로 추방당하시고, 다시 오실 목사님이 

정해졌음에도 공안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교회는 목사님이 안계신 상태로 영상으로 예배하며 힘

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이 시기에 목사님께서 권면해주시고, 또 한달 정도 기도한 후에 확

신을 가지게 되어 신학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 

 

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학교를 찾아봤는데, 한국에는 

마땅한 학교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월드미션대학교를 알게 되었고, 이번 학기에 입학해서 공

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일하면서 공부한다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

주신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

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길 소망합니다.  

 


